
정치 > 정치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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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전상우 기자 =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를 찾아 시민들과 '부동산지옥 시민대

책회의'를 진행하고 있다.(사진=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제공) 2026.05.16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

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전상우 기자 =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동작구 재개발·재건축 지역 주민들과 만나 정원오 더불

어민주당 후보가 '착착 개발'을 얘기하지만 정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침묵하는, 그 "표리부동"함을 지적했다.  

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을 지역인 사당동에서 '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'를 열고 "정 후보는 가는 데마다 본인이 하면

(재개발·재건축이) 착착 개발될 것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행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비판하거나 (재개

발·재건축을)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아직까지 한 적이 없다"며 이같이 말했다.

이어 "이러한 표리부동한 태도로는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동네에 앞으로 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겨줄 수 있어 걱정된다"며 "근본

적인 해결책은 많이 공급하는 것이고, 많이 공급하는 건 재개발·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다"고 덧붙였다.

이후 동작구갑 지역인 상도동을 찾은 오 후보는 정부의 6·27 대출 규제와 10·15 부동산 대책을 지적하며 현 부동산 정책을 비

판했다.

그는 "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·월세·매물도 없고 다락같이 오르는 월세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"며 "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



소득세,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보유세·재산세, 사려고 해도 은행 대출이 금지가 돼 있어 살 수도 없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가

있다"고 말했다.

또 "특히나 6·27 대책과 10·15 대책으로 실거주를 강제하는 바람에 오히려 전·월세 물량이 거의 사라져 이사를 앞둔 분들은 앞

으로 걱정이 태산일 것"이라며 "정부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고장을 날리지 않으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고집스럽게 밀

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"고 했다.

한편 오 후보는 이날 서울 거주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공간에서 공용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50만명에게

생성형 AI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'AI 선도도시 서울' 공약을 발표했다.

오 후보는 'AI 기본권'→'AI 성장권'→'AI 도약권'으로 이어지는 '청년 AI 사다리 3종 세트'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맞춤

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.

공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AI 성장권은 청년 50만명에게 챗GPT·클로드·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이용 계정과 이용권을 지급하는

것을 골자로 한다. 취업 준비생, 고립·은둔 청년, 자립 준비 청년, 대학생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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